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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 라비니아 철도 선로에서의 폭발사고

 경찰과 보안 업체들이 다량의 수색 기계를 어제 저녁에 De Saram Road, Mount Lavinia 해안 철도 옆에서 일어난 폭탄 폭발 후에 작동 시켰다. 보고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다.
 경찰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부근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 Mount Lavinia SSP Hemantha AdhiKari에 따르면 200g 이상의 C4 폭탄이 폭발에 사용되었다. 하나의 선로가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어제 밤, 열차 운행이 Dehiwala Railway 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라투와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Mount Lavinia 지역은 모라투와에서 8Km정도 떨어진 곳이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이 끝나 다행이다. 지난 7일과 16일에도 콜롬보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7일에는 모두 24명이, 16일에는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 오기 전에도 이곳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LTTE에 의한 폭탄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막상 이곳에 와서 직접 소식을 접하니 조금은 걱정되는 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위험을 느끼거나 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이나 두려움은 아직 없다. 하루 빨리 불안한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 동안 별탈 없이 무사히 활동을 마쳤으면 좋겠다.
